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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첫 해외 출장에서 국제도시 인천 재확인

- APMCDRR에서 인천시 재난안전정책·재난대응 우수성 국제사회에 알려 -

- 뉴홍콩시티·제물포르네상스 등 글로벌 도시 발전 위한 구상 확인 -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민선8기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의 외교적 

성과로 국제도시 인천의 재확인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꼽았다고 밝

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와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을 순방했다.

이번 출장은 재난관련 국제기구인 UNDRR(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의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으며,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정상

회의 인천 유치 홍보활동과 초일류 글로벌 도시 구체화를 위한 일정

도 겸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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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거둔 주목할 만한 외교적 성과로 아시

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를 통해 인천이 해외 유수 도시들

과 글로벌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재확인

한 것과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과 도시재생, 재난대응·복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 참석과 연설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로 인증 받은 인천시의 재난

안전정책 및 재난대응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와 호주의 현지 기업인과 도시재생 사례를 접하면서 

민선8기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제물포르네상스를 필두로 인천이 글

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했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 금융·무역 등 홍콩에서 나오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하는 뉴홍콩시티와 관련한 금융허브 조

성방안,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호주의 달링 

하버, 바랑가루 등 여러 도시재생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인천 내항 

재개발을 인천시 중심 사업 구도로 전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

다”며 의지를 다졌다.

또, 외국자본 유치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 전략산업 

다국적기업 유치, 신산업 육성 등 인천이 초일류도시로 성장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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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콘텐츠를 구성해 가도록 역할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뉴홍콩시티와 영종도의 관광자원을 접목하고, 개항장, 168

개의 섬 등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살려 글로벌 트랜드에 맞는 핵

심 콘텐츠와 추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원도심 관광자원을 국

제적 기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일정으로 싱가포르 APEC 사무국을 방문해 ‘2025 APEC’인천 유

치 홍보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인천 최초의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

류 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

를 요청했다.

※ 그 밖의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tv.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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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1일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에서 UNDRR 주최로 열린 '제9차 아
시아·태평양 재난위험 경감 각료회의(APMCDRR)'에서 '재난복원력 있는 도시 인천'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8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항만지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변한 달링 하버(Darling Harbour) 인근 오페라하우스를 시찰하고 있다.


